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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흰 종이와 재생 종이

A4 용지와 같은 흰 종이는 산뜻하고 왠지 아무런 화학물질도 들어 있지 않아 순수한 느낌

을 주며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종이를 하얗게 만드는 공정에는 표백을 위해 

형광증백제가 첨가된다. 형광증백제는 종이 이외에도 세제, 섬유, 냅킨 등에 첨가된다. 우리

나라의 기술표준원과 식약처는 형광증백제를 유해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형광표백제 중 

하나인 디에틸아미노메틸쿠마린 (7-diethylamino-4-methylcoumarin, DEMC)를 실험동물인 

제브라피시 배아에 노출시켰더니 심낭 부종 (pericardial edema), 난황낭 팽창 (swollen 

yolk sac), 축 기형 (axial malformation) 등과 같은 기형을 유발하였다.¹⁾ 그러나 2007년 국

립환경과학원에서 형광증백제 관련 제품의 노출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섬유류, 종이류

에 의한 피부질환 등의 영향이 형광증백제에 원인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²⁾ 이처럼 형광증백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다량

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이들을 재활용하

여 만든 재활용 종이, 일명 갈색 종이에 대한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2015년 Food 

Packaging Forum에 게재된 기사에서, 덴마크 기술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연구원 Xenia Trier에 따르면 재활용 종이로 만든 식품 포장지에 비스페놀 A (bisphenol A, 

BPA), 잉크 잔류물 등이 발견되었다.³⁾ 이러한 원인은 재생용지를 수거하여 재생 펄프를 만

들 때 수집된 폐지에 뭍어 있는 각종 인쇄잉크, 코팅 성분들이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 재생용지가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 용도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2. 영수증 속의 환경호르몬

마트나 백화점, 식당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열에 반응하는 특수한 잉크를 

종이에 코팅하여 만든 감열지가 사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열 기눙을 담당하는 특수 잉크

는 BPA를 주성분으로 하는 나노캡슐 형태인데 이것을 종이에 발라서 영수증 용지를 만든

다. BPA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써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

사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다. BP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는 마치 에스트로겐 신호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에스트로겐이 조절하는 우리 

몸의 내분비 균형을 교란하게 된다. 최근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 “호르몬 민감성 

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내분비학회의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는 BPA와 

같은 환경호르몬들이 이들 호르몬민감성 암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물질이다. 그런데 이러한 BPA가 적용되는 다양



한 제품들이 일상 곳곳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환경단체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따르면 영수증 한 장에 들어 있는 BPA의 양은 캔 음료나 젖병에서 나

오는 양보다 수백 배 많다.⁴⁾ 스위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열지를 5초만 만져도 피

부를 통해 0.2 ~ 0.6μg의 BPA가 흡수 된다.⁵⁾ 국내 수도권 대형마트 7곳의 계산원 54명 소

변검사 결과, 근무 전후의 BPA 농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⁶⁾ 장갑을 착용한 계산원의 소변에

서는 업무 전 BPA 농도가 0.39ng/ml에서 업무 후 0.49ng/ml로 약 25% 증가하였으나 장갑

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계산원의 소변에서는 업무 전 0.45ng/ml에서 업무 후 0.92ng/ml

로 두 배 이상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미주리대 연구팀의 조사에서는 손에 소독

제나 로션을 바른 후 감열지를 15초간 잡고 있게 했더니 맨 손으로 잡았을 때에 비해 BPA 

흡수가 58% 높았다.⁷⁾ 손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이 묻어나오는 음식을 맨 손으로 먹은 뒤, 

혹은 로션 등을 바른 후 영수증을 만지면 BPA 흡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

며, 감열지 영수증은 손에 오래 쥐고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수증을 접어서 

글자가 인쇄된 반대쪽을 만지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사용방법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실

들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BPA가 들어있지 않은 영수증 용지가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매장에서 이러한 용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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